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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를 비교
하여 검증함으로써,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금연실천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P시와 K도에 소재한 12개 대학교의 ROTC 후보생 3, 4학년 남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 5월 1일부
터 6월 23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χ2-test, Independent t-test,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흡연군이 비흡연군 보다 체력측정의 3km 달리기(t=3.26, p=.046)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t=1.06, p=.003), 조직몰입(t=2.57, p〈.001)과 변혁적 리더십(t=3.9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비흡연군과 흡연군 모두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간에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
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physical fitness, self-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mong non-smoker and smoker ROTC cadets. This study used 425 questionnaires from
male grade 3 and 4 ROTC cadets of 12 universities located in P city and G-do.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23, 2017.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3.0 using a χ2-test,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unning 3km (t=3.26, p=0.046), self- esteem (t=1.06, p=0.003), organizational commitment 
(t=2.57, p<0.001)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3.98, p<0.001)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smoking group 
than the non-smoking group.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both non-smokers and smokers. Therefore, to practice smoking cessation for the health 
promotion of ROTC cadets smok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enhance self-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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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호흡기계,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과 각종 암
을 유발하고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사회·경
제적 손실과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1].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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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성인의 흡연율은 지난 2012년 25.8%, 2014년 
24.2%, 2015년 22.6%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미국 성인의 흡연율 13.1%
보다 높은 수준이다[2]. 특히 19∼29세 남자의 흡연율은 
38.7%이며, 20대 군 장병의 흡연율은 40.4%로 성인의 
평균 흡연율보다 높아 심각한 수준이다. 20대 장병들의 
하루 평균 흡연율은 약 11.8개비이며, 입대 전 7.3개비와 
비교했을 때 입대 후 흡연양이 더 증가하였으며, 70%이
상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선임·동료권유 등의 이유로 
흡연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 
선행연구에서 20대의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암인

자에 의한 세포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인 소핵

(micronucleus)의 발현빈도가 5∼10배 더 높았다[4]. 젊
은 나이에 시작한 흡연은 정신적으로는 니코틴 의존성이 

높아 쉽게 중단하기 어렵게 되고, 장기적으로 발암물질
과 유해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신체적으로는 체력

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된다

[5]. 그러나 20대의 젊은 성인층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
이나 두려움이 적고, 의학적인 문제가 외부로 뚜렷하게 
표출되거나 임상적인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금연의 필요

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5]. 
학군사관(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

생을 선발하여 군사훈련 및 학문과 인격을 겸비할 수 있

도록 2년간 교육한 후 졸업과 동시에 초급장교로 임명하
는 제도이다. 이들은 임관 후 군의 초급 지휘자로 10∼
3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소대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다[6].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군단에서 ROTC 후보
생의 지성과 품성을 함양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한다. ROTC 후보생이 강인한 체력을 기르는 것
은 군인의 기본자질과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한 전투지휘

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필수조건이다[7]. 군
인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어
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군 전체의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ROTC 후보생은 강인한 체력을 밑바탕으로 강인한 

정신력도 요구된다. 건강한 군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
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며, 적응적 정서조절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8]. 자

아존중감과 군 생활 적응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

며, 군인들의 자아존중감이 강할수록 군 생활에 대해 긍
정적이고 업무능력향상을 도와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다고 하였다[9]. 자아존중감이 군인들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과 군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해 

볼 때, ROTC 후보생의 자아존중감 향상 증진 노력은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조직몰입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가치관의 일치

를 통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알고, 조직을 위해 노력하고 
충성하는 조직원의 헌신과 충성도로 정의한다[10]. 군 
조직의 구성원들은 군이라는 특성에 일치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군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

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조직몰입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
은 조직에 더 많은 성과와 공헌을 하게 되므로, 군 조직
의 특성상 조직몰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

다[8]. ROTC 후보생은 학군단생활에서 더 나아가 군이
라는 조직에서 심리적인 애착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 진

정한 리더의 자세라고 볼 때 교육측면에서 조직몰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은 계급과 직책에 따른 상하관계와 업무할당

이 명확한 위계적 권위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군 조직은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
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주고 성과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이끌어 내어 

동기부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1]. 변혁적 리더십은 군 조직의 부대별 
지휘관 활동영역과 상통하며[9], 군조직의 리더가 실제
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다. 이에 ROTC 후보생은 졸업 후 초급장교로서 부대
지휘능력과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육과 교육으로 리더십 능력향상이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OTC 후보생이 군인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의식강화와 사명감이 보다 강화되기 위해서는 체

력,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대학생과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건강상태, 체력과의 관련성 및 금연 등의 연구
들이[12-14]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ROTC 후보생을 대
상으로 흡연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요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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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금연실천을 유도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

웠다. 
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실천 포상, 금연교육, 

금연프로그램, 금연구역 및 금연 클리닉 설치 등의 다양
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졸업 후 소대장 임무를 수행할 ROTC 후
보생을 대상으로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측정, 자아존중
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정도를 비교하고 확인함
으로써,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
연행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
자간의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
십을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체력

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정도를 파악
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자

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의 상관관계를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을 비교
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cross sectional 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와 G도의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되어 있는 12개의 대학교를 선정하여, ROTC 후보
생 3, 4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학년간의 비율이 1:1, 비
흡연자와 흡연자간의 비율이 1:1이 될 수 있도록 임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대학 학군단장의 허락과 동
의를 구한 뒤,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자료의 비밀보장 및 연구자료 관리에 대
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5, 효과
크기(d) 0.5에서 t-test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한 그
룹당 105명이상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비흡연군 
213명, 흡연군 212명으로 권장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
였다.

2.2 연구 도구 

2.1.1 체력측정

ROTC 후보생의 체력평가는 학기 중 1회 이상 측정
을 원칙으로 하며, 체력측정 항목은 근력과 근지구력의 
지표인 윗몸일으키기(2분), 팔굽혀펴기(2분)와 심폐지구
력 지표인 3km 달리기(초)이다. 평가등급은 특급에서 3
등급으로 분류되며, 불합격자는 재측정 기회를 3회 부여
하고 있다. 연령별 불합격 기준으로 25세 이하는 윗몸일
으키기 61회 이하, 팔굽혀펴기 47회 이하, 3km 달리기 
937초 이상이며, 26세∼30세는 윗몸일으키기 59회 이
하, 팔굽혀펴기 45회 이하, 3km 달리기 967초 이상시 불
합격이다[15]. 본 연구에서는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 
종목별 평가한 최근 체력측정결과를 의미한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6]가 개발하고, Jang [17]
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
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α는 .85이
었으며, Jang [16]의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는 .63,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는 .80이었다. 

2.3.3 조직몰입

조직몰입은 An[18]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
구를 Kim[19]이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18]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Kim[19]의 연
구에서는 Chronbach’s α는 .86,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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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2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on-smoking group

(n=213)
Smoking group

(n=212) χ2 p
n(%) n(%) 

Grade
3rd 108(50.7) 102(48.1) 0.285 .628
4th 105(49.3) 110(51.9)

Age
21∼22 96(45.1) 86(40.6) 0.901 .654
23∼24 110(51.6) 119(56.1)
25≤ 7(3.3) 7(3.3)

Majority field

Society and humanity 58(27.2) 61(28.8) 0.839 .848
Industrial engineering 39(18.3) 44(20.8)
Natural science 89(41.8) 84(39.6)
Art and Sports 27(12.7) 23(10.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ory 72(33.8) 60(28.3) 0.590 .745
Usually satisfactory 117(54.9) 120(56.6)
Un Satisfactory 24(11.3) 32(15.1)

는 .83이었다.

2.3.4 변혁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은 Avolio, Bass와 Zhu[20]가 개발한 
Multifactor Leadership Questionnaire (MLQ)을 Sung[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
로 카리스마 2문항, 영감적 동기부여 3문항, 지적자극 3
문항, 개별적 고려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Sung[19]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73이었
으며,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α는 .88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ROTC 후보생의 비흡연군과 흡연군의 동질성 검증은 χ
2-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 간의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
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년에서는 3, 4학년이 두 군
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은 23∼24세에서 비흡연군은 
110명(51.6%), 흡연군은 119명(56.1%)으로 가장 많았으
며, 두 군의 차이가 없었다. 전공에서 비흡연군은 자연계
열 89명(41.8%), 인문사회계열 58명(27.2%)으로 많았으
며, 흡연군은 자연계열 84명(39.6%), 인문사회계열 61명
(28.8%)으로 많았으나,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전공만
족도는 비흡연군은 ‘보통이다’ 가 117명(54.9%)으로 가
장 많았으며, 흡연군은 ‘보통이다’가 120명(56.6%)으로 
가장 많았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흡연 유무에 따른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차이

ROTC 후보생의 체력측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윗몸일으키기에서 비흡연군은 평균 82.04±9.64회로 흡
연군 81.67±10.52회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팔굽혀펴기는 비흡연군은 평균 72.20±11.31회로 흡
연군 71.46±10.66회 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며, 3km 달리기에서는 비흡연군은 평균 765.45±61.44
초로 흡연군 777.14±57.73초 보다 낮았으며 유의한 차
이(t=3.26, p=.04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은 비흡연군은 평균 4.19±0.57점으로 흡연군 4.03±0.52
점 보다 높았고 유의한 차이(t=1.06, p=.003)를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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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Physical fitness test, Self-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425)

Variables Range
Non-smoking group

(n=213)
Smoking group

(n=212) t p
M±SD M±SD

Physical 
fitness test

Sit-up (time/2min) 82.040±9.649 81.670±10.528 0.371 .711***

Push-up (time/2min) 72.210±11.311 71.460±10.668 0.694 .488***

3km running (sec) 765.450±61.442 777.140±57.735 1.998 .046***

Self- esteem 1-5 4.193±0.573 4.035±0.524 2.962 .003***

Organizational commitment 1-5 3.876±0.523 3.673±0.493 4.095 .000***

Transformational leadership 1-5 4.176±0.505 3.994±0.483 3.570 .000***

Charisma 1-5 4.002±0.811 3.849±0.740 2.033 .043***

Inspirational motivation 1-5 4.104±0.676 3.902±0.693 3.045 .002***

Intellectual stimulation 1-5 4.136±0.548 3.956±0.542 3.406 .001***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1-5 4.316±0.503 4.116±0.506 3.074 .002***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 esteem,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N=425)

Variables 1 2 3 4 5 6 7

Non-smoking 
group

1. Self- esteem 1
2. Organizational commitment .422*** 1
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684*** .516*** 1
4. Charisma .428*** .338*** .718*** 1
5. Inspirational motivation .689*** .441*** .847*** .618*** 1
6. Intellectual stimulation .573*** .423*** .831*** .400*** .712*** 1
7.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553*** .494*** .836*** .408*** .585*** .737*** 1

Smoking 
group

1. Self- esteem 1
2. Organizational commitment .426*** 1
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617*** .505*** 1
4. Charisma .373*** .298*** .717*** 1
5. Inspirational motivation .529*** .431*** .845*** .585*** 1
6. Intellectual stimulation .419*** .386*** .799*** .397*** .599*** 1
7.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617*** .476*** .811*** .405*** .544*** .583*** 1

***p〈.001

며, 조직몰입은 비흡연군은 평균 3.87±0.52으로 흡연군 
3.67±0.49점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t=2.57, p
〈.001)를 나타내었다. 변혁적 리더십은 비흡연군은 평
균 4.17±0.51점으로 흡연군 3.99±0.48점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t=3.9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카리스마(t=2.03, 
p=.043), 영감적 동기부여(t=3.05, p=.002), 지적자극
(t=3.41, p=.001), 개별적 고려(t=3.07, p=.00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 간의 상관관계

흡연 유무에 따른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

십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군에서 자아존중
감은 조직몰입(r=.422, p＜.001)과 변혁적 리더십
(r=.684, p＜.001)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
몰입은 변혁적 리더십(r=.516, p＜.001)과 양의 상관관
계가 있었다. 흡연군에서는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
(r=.426, p＜.001)과 변혁적 리더십(r=.617, p＜.001) 간
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더
십(r=.50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흡연군
과 비흡연군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으로 카리스

마, 영감적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고려는 자아존중
감과 조직몰입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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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ROTC 후보생의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측
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정도를 비교
하고,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금연의지를 높이고 금
연을 실천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ROTC 후보생의 흡연유무에 따른 체력측정의 차이는 
심폐지구력 지표인 3km 달리기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
에 비해 달리기 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해군을 대상으로 심폐지구력 검사를 위해 

2.4km 달리기를 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유의
하게 느렸다는 결과와 일관된다[22]. 흡연은 심폐기능과 
산화헤모글로빈을 저하시키고, 운동 시 심박동수와 최대
산소섭취량을 증가시켜 많은 양의 흡연 시 관상동맥부전

의 원인이 된다. 또한 흡연은 운동능력과 역상관관계로 
운동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운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서, 결국 심폐지구력을 크게 저하시키기 때문이다[22,23].
근력과 근지구력의 지표인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

기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군
과 비흡연군 간에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에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다[23]. 
그러나 Lee, Go와 Choi[12]의 연구에서 흡연군과 비흡
연군간에 팔굽혀펴기를 통한 상체근지구력과 유연성에

서 비흡연군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

다. 흡연은 운동을 하는 동안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을 
감소시키고, 지구성 운동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13].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최근 1회
의 측정치로 비교한 결과로 보여 지며, 흡연이 근력과 근
지구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연령층에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이 금연을 실천하고 유지함으로
서 심폐지구력 강화를 통해 체력관리 및 증진시킬 수 있

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과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자아존중감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흡연행위는 자아존중감의 강화보다는 손상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24],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흡연

율이 높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12]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정신건강에 중

요한 요소이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흡
연자들은 자신의 흡연행위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잘 인식하면서도 금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과 실망감으로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진다[24].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흡연을 건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행위로 볼 
때 자아존중감과 흡연 행위는 부적상관관계에 있다고 하

였다[25]. 또한 자아존중감 향상은 니코틴 의존에 따른 
금단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높여 자신의 금연기회를 높이

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26]. 이에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금연의지에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군
인일수록 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

하고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잘 대처하고 해결하여 군 

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하였다[27]. 따라서 ROTC 후보
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을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발

견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
서 그들이 졸업과 동시에 군의 리더로서 군 생활 적응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직몰입은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유무와 조직몰입간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8]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은 조직몰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
감이 높은 군인일수록 자신이 속한 조직을 소중하게 느

끼는 부분이 충성과 헌신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하였

다. 이는 흡연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으
며[25], 자아존중감은 조직몰입에 가장 강한 영향요인으
로 나타난 결과[8]를 토대로 흡연과 조직몰입 간에는 유
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와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스스로 흡연을 통제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몰입은 군 
생활 적응관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27], 학군단조직에 
있어서 후보생들의 학군단 조직몰입 강화는 졸업 후 임

관하여 군 생활 조직에 적응을 잘하게 됨을 시사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낮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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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흡연과 변혁적 리더십간의 연관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어 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Young과 Yun[9]은 변혁적 리더십과 자아존중
감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변혁적 리더십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40%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흡연하는 ROTC 후
보생의 자아존중감은 궁극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독립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으

며, ROTC 후보생은 대다수의 일반학생들과는 달리 졸
업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여 군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ROTC 후보생이 미래의 장교의 꿈을 설
계하며, 끊임없는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역할에 자신감
을 갖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중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ROTC 후보생 스스로가 리더
십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초석인 자아존중감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거부, 자아멸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으며, 어려운 문제의 회피나 흡연, 음주 등 약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된다[28]. 따라서 
흡연하는 학군단후보생이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

신이 중요하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다고 믿는 자아존중감

을 높이고, 소대장으로서 창의적인 임무수행 능력 배양
과 성공적인 임무수행 성취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OTC 후보생의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TC 후보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변혁적 

리더십이 높았고[9],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이 높았다는 결과[10]와는 일치한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Kim[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조직몰
입이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ROTC 후보생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조직몰입의 심
리적 요인은 조직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태도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혁적 리더십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ROTC 후보생의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심폐지구력,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이 

낮으며,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프로그램으로 국외사례에서 미국과 영국, 싱가포

르의 경우 금연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전달보다는 흡연자 

스스로가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높이고, 신체활동 중재
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금연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높

였다고 보고하고 있다[29-31]. 따라서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금연의지와 금연행동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금

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자

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과 강인한 체력과 

조직몰입, 변혁적 리더십을 높일 수 있는 신체활동이 포
함된 금연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요인을 탐색함에 있

어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흡연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을 위한 적합한 금연프로그램 개발에 연구
의 기반으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흡연유무에 따
른 체력측정,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정
도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

구이다. 연구결과,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은 비흡연자 
보다 심폐지구력,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
십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조
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 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흡연하는 ROTC 후보생의 건강증
진을 위한 금연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조직몰입과 변혁적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금연프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일 지역의 
ROTC 후보생을 편의표집하여 결과를 해석 및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전
국 ROTC 후보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집하여 결과
의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ROTC 후보생
의 흡연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흡연의 

다른 영향변인을 포함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흡연
하는 ROTC 후보생의 자아존중감, 조직몰입, 변혁적 리
더십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

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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